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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너지경제연구원이발표한내년도에너지수요전망에의하면국내 1차총에너지수요는 2

억 3천 710만 TOE (석유환산톤)로금년도총에너지수요인2억 2천 890만 TOE보다3.5% 증가될

것으로전망하였다. 이수요는올해의총에너지수요증가율인 4% 보다도둔화될것이며, 이는지

난해의국제고유가로연료가격인상이에너지수요에잠재된결과일뿐만아니라내년도에도고유

가지속이에너지수요에암묵적으로영향을미치고있음을의미하고있다. 

에너지원별로 보면 석유수요는 석유제품 가격인상 효과와 난방용 석유수요의 감소가 반영되어

올해보다0.4% 증가, 원자력은내년도신규설비증설이없어서1.3% 증가에그칠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 LNG수요는발전용수요의증가로 14.4% 증가, 석탄수요는발전용및산업용수요증가로

3.7%, 수력은2.6% 증가를예상하고있다.

이를최종에너지의수요부문별로보면산업부문의에너지수요증가율은산업활동증가에따라

2.3%증가, 수송부문은고에너지가격의유지로3%증가, 가정, 상업, 공공부문은에너지의효율적인

이용으로2.6% 증가에머무를것으로예상된다.

매년증가하는총에너지수요전망에서꼭짚고넘어가야할점은정부가적극적으로추진하고

있는에너지원단위개선 3개년계획이에너지수요부문과잘연계하여진전된결과를나타내어야

한다는점이다. 이계획은정부가추진하는에너지절약의중점과제를에너지수요부문이잘반영함

으로써낭비적인에너지소비를근원적으로줄여서에너지를효율적으로사용함으로써결국에너

지원단위개선을도모하는의미를담고있다. 뿐만아니라이계획의성공적인수행으로에너지원

단위의개선이곧닥쳐올기후변화협약을실천적으로해결하는데있어서매우중요한바로미터의

역할을수행할것이분명하기때문이다.




